
2015년 1월 22일 목요일 제19915호 ��
스포츠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사장 하경

진)이 운영하는코끼리씨름단영암훈련

센터가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큰 인기를

끌고있다

21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코끼

리씨름단의영암훈련센터에는매년 3

4개의대학팀들이찾아동계훈련을실시

하고있다

새해들어 세한대 용인대 대구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 울산대 씨름선수단이

전지훈련에참여하고있다

760(230평) 규모의현대코끼리씨름

단 영암훈련센터는 겨울철에도 운동할

수있는실내모래연습장과다양한웨이

트 트레이닝 기구를 구비한 헬스장 물

리치료실등을갖추고있다

대학팀 선수들에게는 프로선수들과

합동훈련을통해기술을습득하는기회

가주어지고있다 또현대삼호중공업은

동계훈련에 참여하는 대학팀들을 위해

숙소도지원하고있다

황규연 현대코끼리씨름단 감독대행

은 대학팀 선수들과 함께 운동함으로

써후배들에게기량을전수하는것은물

론 설날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의 경기감

각도키울수있어합동훈련은서로에게

큰도움이되고있다고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코끼리씨름단 한라급 박병훈(26)이 영암훈련센터에서 대학씨름팀 선수와 훈

련하고있다 현대삼호중공업제공

겉으로는 여유만만 내부는 치열한 눈

치싸움

KIA 타이거즈는 지난 16일 일본 오키

나와에 스프링캠프를 차렸다 오는 3월4

일까지 계속될 이번 캠프의 출발은 일단

3일 훈련 1일 휴식의 3일턴이다 기존의

4일턴 5일턴의 스케줄을 생각하면 여유

로운출발이다

효율성 프로다운 자율성과 책임을 강

조하는 김기태 감독은 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쉴 때는확실하게쉬자는 입장이다

3일간압축해서또집중해서훈련을한뒤

에너지를재충전하는방식으로최고의컨

디션을만들자는게이번캠프의기조다

16일 일본으로 이동을 해 짐을 풀었던

오키나와캠프단은17일에는환영행사일

정으로 하프데이를 보냈고 1819일 훈련

을한뒤 20일휴식일을맞았다 겉으로보

기에는 달콤한캠프다

하지만달콤한뒤에는치열한경쟁과덫

이 있다 3일턴의 여유에 취하다 보면 곧

펼쳐질 살얼음 같은 경쟁에서 밀릴 수 밖

에 없다 선수들도 내심주어진 자유 뒤에

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있다

2월 초반이 넘어가면 물밑에서 전개되

고있는생존싸움의양상이겉으로드러나

게 된다 체력기술 훈련 등이 바탕이 된

기초준비모드에서연습경기가주를이루

는 실전 모드로 전환되면 캠프 명단에 변

화가생긴다 연습경기를뛸 수있는인원

이한정되어있는만큼즉시전력외선수

는 대만 육성 캠프 등으로 이동해서 실력

쌓기에나서게될전망이다

경쟁률은 더 높아졌다 이번 스프링캠

프에 초대 받은 인원은 지난해 43명 보다

많다 46명의 선수가 오키나와로 향했고

7명의 재활조는 괌에서 오키나와 합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괌에서 구슬땀을 흘

리고있는이들은올시즌 KIA의핵심전

력들인만큼괌캠프의움직임에따라오키

나와캠프선수단구성에도변화가불가피

하다 괌캠프에서훈련을하고있는이들

은 완벽하게 준비를 끝낸 뒤 순차적으로

오키나와로이동을하게된다

또 2월대만에서치러질육성캠프도주

시해야한다 출발선에서한발물러나있

기는하지만이들도오키나와캠프선수단

의잠재적인경쟁자다

보기에는 여유있는 캠프지만 선수들이

긴장감을놓을수없는상황이다

KIA는 2월15일 야쿠르트전을 시작으

로 3월1일 삼성전까지오키나와에서 11차

례 연습경기를 치른다 연습경기에 앞서

캠프스케줄은 3일턴에서 4일턴으로전환

된다 본격적인 생존 싸움을 알리는 신호

탄이다

평온한캠프의이면에숨겨진치열한생

존경쟁 방심은금물이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현대삼호중코끼리씨름단영암훈련센터

대학팀동계훈련지로 인기

실내연습장헬스장등갖춰

선후배간합동훈련실력향상

훈련은 화끈하게휴식은달콤하게

21일 오후 경기도 이천 LG 챔피언스파크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 소속 프로

야구심판들이판정의공정성을높이기위한동계훈련에들어가큰목소리로 아

웃과 세이프를외치는연습을하고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심판들도동계훈련구슬땀

김기태 감독의 호랑이 조련

겉으론여유

방심은금물

치열한경쟁


